
새해가 밝았습니다. 

새해에도 많은 신자들

께서는 주님을 닮은 

선한 삶, 착하고 행

복한 생활을 목표

하시리라 생각됩니다. 

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존

재하듯이 선(善)의 반대편

에는 악(惡)이 존재합니다. ‘지피지기면 

백전백승’이라는 말처럼,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가 

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면 주님을 향한 여정에 두려움

은 없을 것입니다. 새해를 맞아 지난해 우리나라에 번역본

이 소개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서 ‘악마는 존재한다’(가

톨릭출판사)를 다시 펼쳐보며,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

보려 합니다. 

+ 선한 사람은 분열하지 않습니다.

마귀를 의미하는 ‘devil’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

로 ‘디아블로’인데, ‘디아‘라는 말은 ‘둘’이라는 뜻입니다. 즉 

‘디아블로’는 ‘둘로 나눈다’는 의미를 지닙니다. 마귀는 분

열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. 구약과 신

약 성경을 보면 마귀, 사탄이 자주 등장합니다. 성경에서

는 악령에 사로잡혀 겪는 고통이 육체적 병고는 물론이고 

정신적 질병과도 구별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. 그

리스도께서는 구마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어 그들을 

복음 전파에 파견하셨습니다. 

+ 선한 사람은 순진하지 않습니다.

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악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

니다. “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‘교황님, 21세기에 악마에 

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!’라고 말할 수 있을 것

입니다.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. 조심하십시오. 

악마는 존재합니다.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. 그러

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.”

+ 선한 사람은 도움을 청합니다.

교회의 성인들의 삶도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증언하고 

있습니다. 성녀 데레사는 “천사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

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”고 했습니다. 성인들

은 악마에 굴복당하지 않았지만, 악마로 인한 시련과 고통

을 많이 겪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. 

+ 선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.

“사탄의 은밀한 간계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사탄이 존

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다”는 말이 있습니다. 그

러나 교회는 천사와 악마가 환상이나 비유로서가 아니라 

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 왔습니다. 사탄은 우리를 

하느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. 프란치스코 

교황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. “21세기에도 악마는 존

재합니다.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

니다.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시험했던 마귀와 싸우셨고, 당

신의 삶에서 유혹과 박해도 겪으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

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유혹을 

받고 마귀의 공격대상입니다. 악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

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”

악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,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

니다. 우리는 올해도 늘 악마로부터의 보호를 하느님께 겸

손되이 청하며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 “우리를 악에서 구

하소서”를 바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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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하게 살고 싶은 당신께….
“적을 알고 나를 아는, 백전백승 신앙 살이”

[신앙+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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